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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재정관리

16-11-16a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증식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모아지지 않으면 재정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만 장자나 억만 장자도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저축하는 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과목이 재정경영학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위 빈곤층의 국민들은 돈을 많이 벌 노력보다 돈을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낼 궁리를 더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로부터나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본인의 재정상태도 향상될 것이며 정부 예산도 줄어질 것은 당연합니다. 장부의 예산이 줄어지면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감소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동포들에게 실례가 되는 말씀이 될까 두렵습니다만 이민 오신지가 얼마 안되는 분들 중에는 자녀들의 생활이 비교적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으로 복지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복지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불평을 하시는 고령자를 제가 만난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년을 마지한 동포들께서 평상시에 재정관리를 현명하게 하셨다면 노년에도 떳떳하게 자립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재정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복잡하고 상당한 수학지식과 각종 투자 지식을 요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여기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용하는 예는 블루스톤 투자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20만 달러치의 가옥을 구매한다고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은 되도록 많은 다운페이멘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도록 적은 돈을 들여서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은 14만 달러를 다운페이 하고 6만 달러를 융자회사로부터 빌렸습니다. 연 이자 7.2%로 하고 30년 고정이자로 융자를 받아서 매월 407달러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10년 후에 집 값이 10만 달러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그 집을 30만 다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갑은 10년 동안 지불한 금액으로 원금은  약 8000달러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5만 2천달러는 이자로 냈고 그 이자는 세금공제를 받았습니다. 다 계산을 하고 보면 10만 달러가 순 이익이었습니다.  즉 갑은 14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년 후에 10만 달러를 번 샘입니다.


한 편 을은 작은 액수의 투자로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재정관리를 공부했습니다. 을도 20만 달러치의 기옥을 구매했는데 그는 4만 달러만 다운페이를 하고 나머지 16만 달러를 융자 받았습니다. 을의 집도 10년 후에 30만 달러로 상승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역시 갑과 같은 조건으로 집 값을 지불했다면 그는 매월 1000달러를 약간 웃도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10년 후에 을의 원금은 2,1000달러가 감소했고 매월 지불액의 대부분은 이자로 나갔습니다. 물론 그 이자는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을도 역시 그 집을 3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 액수에서 잔여 원금 13만 9천 달러와 원금 상환 액 2만 천 달러와 처음에 다운페이멘트를 한 4만 달러를 제하면 을도 역시 10만 달러의 순 이익을 앋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갑은 14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만 달러를 벌었고 을은 4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만 달러를 번 것입니다. 이상 드린 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세금공제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갑은 10년 동안에 투자 가치의 71%를 증식한 반면 을은 같은 기간에 투자가치의 250%를 증식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한인 동포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라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의 증식에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고 배짱 만으로 결정을 하시는 동포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감히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한인 타운이나 남가주에는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재정학을 가르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학위를 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강생으로라도 등록을 해서 1년에 최소 한 과목 정도의 재정관리학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땀으로 번 돈인데 그 돈이 돈을 키워주는 소위 재택크를 배워두시면 재산 증식이 그다지 어렵지 않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끝

